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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울목사님은 안디옥교회를 떠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셨

습니다. 그리고 여러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다가,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.

우와우..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네요~ 와우와..

빌립보에는 귀신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, 그 여종이 여러 사람들에게 점을 봐줘서 

자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던 여자였습니다.

올여름엔 물가를 조심해..!!

아유~ 예쁜 것. 쟤땜에 돈이 아주 굴러굴러 들어오는구나~ 아이고~ 좋다 좋아~

그런데,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는 매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

쳤습니다.

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.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십

니다! 하하하하!!!!

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, 바울 목사님께서 그 악령을 꾸짖었습니다.

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귀신아,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!

그러자 그 악한 영이 곧 여종에게서 나가버렸고, 여종은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.

삼순아! 너 왜 이래? 너 왜 이렇게 정상이야 어?

그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벌이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, 바울과 

실라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.

이자들은 유대인들인데, 우리 도시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
더러운 이교도의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! 매우 쳐서 추방해야 합니다! 옳소!

그래서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, 감옥에 가두었습니다.

이들을 잘 감시하라고!

예! 알겠습니다!

밤이 되었는데,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, 

다른 죄수들도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.

(함께 찬양한다.)

저것들은 뭐여? 지금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?.. 머리를 맞았나… 정신이 

나갔구만? (바울과 실라는 계속 찬양한다.)

그 때,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.

(효과음. 쿠쿠쿠쿠쿠쿵!!! 우르르르..)

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어, 어이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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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문이 모두 열리고,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리고 말

았습니다!

엥?

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여? 잉?

무…..무 문이 다 열렸잖아? 아.. 모두 도, 도망가 버렸어!

죄수들을 감시해야 하는 간수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죽으려 하였

습니다.

죄수들이 모두 달아났으니, 이제 난 죽어야 해! 흐흑…

멈추시오!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!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. 한 사람도 도망치지 

않았소!

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갔습니다.

흑흑흑..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흑흑… 두 분 선생님,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

얻을 수 있습니까?

이제 당신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. 예수님을 ‘주님’으로 믿으십시오. 그러면 

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.

한밤중이었는데도, 간수는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겨주었고, 간

수의 온 식구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

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.

선생님! 바울 선생님! 치안관들이 선생님들을 놓아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! 그

러니 이제는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!

바울목사님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

습니다.


